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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 결과이며,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둠.

□ 한국보건사회연구원(원장 신영석)은 『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』 제463호 ‘한국의 

혼인 실태와 인식 변화’을 발간했다. 연구책임자는 인구정책연구실 김은정 부연

구위원이다.

□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“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혼인 실태와 혼인 필요성에 대한 

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혼인 감소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방

향을 제시하고자 수행했다.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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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일시 즉시  

한국의 혼인율, 2022년 이후 하락추세 멈추고 반등세…

30~34세 연령층이 혼인상승률 주도  
- 초혼 연령은 성별 차이 없이 모두 상승, 특히 여성의 초혼연령 늦어

- ‘결혼 의향 있으나 하지 않은 이유’는 적당한 상대 부족(43.2%), ‘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’는 결혼 

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(49.7%)가 가장 높아  

- 90년대 생은 혼인율 반등 흐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세대이지만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뚜렷

하게 낮아

- 세대 간 혼인에 대한 가치관 격차 확대…세대별 맞춤형 정책 필요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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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이번 연구는 국가데이터처 「인구동향조사」 자료를 활용하여 혼인율과 초혼 연령 

변화를 분석하고, 「여성가족패널조사」와 국민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 

필요성 인식 변화와 혼인 감소 원인을 분석했다.

□ 연구 결과, 우리나라 혼인율은 장기적으로 감소해 왔으나, 2022년을 기점으로 

혼인율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30~34세 연령층에서 혼인율 증가 폭이 

크게 나타나 최근 혼인율 반등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.

  ○ 남녀 초혼 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,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 혼

인 연령보다 실제 초혼 연령이 더 높게 나타났다.

  ○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출생 코호트별로 분석한 결과, 80년대 생에

서 90년대 생 코호트로 넘어가면서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낮아

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  ○ 혼인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, 결혼 의향이 있으나 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

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(43.2%)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, 주거 비

용을 마련하지 못해서(20.0%),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해서(19.5%) 등 

경제적 제약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. 반면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결

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(49.7%)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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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“혼인 감소는 개인의 가치관 변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만남 

기회의 축소, 노동시장 불안정, 주거비 부담 등 사회·경제적 구조 요인이 복합적

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.”고 밝혔다.

  ○ 특히 1990년대 출생 코호트는 규모가 크고 혼인 집중 연령대에 진입한 핵심 

세대로,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개입이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.

  ○ 또한 그는 청년의 안정적 일자리와 주거 여건 개선, 만남 기회 확대 등 관계 형

성과 결혼 가능 조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.

※ 이슈앤포커스 제461호 원문 보기

https://repository.kihasa.re.kr/handle/201002/494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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